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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료 지원사업은 국내 공연단체의 대관료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계획

된 사업으로, 공연 대관료의 일부를 사후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 공연은 전문단체가 등록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을 대상으로 하며, 공연

장과 공동으로 기획하는 공연, 라이센스 뮤지컬, 동일 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

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연시설에서 공

연하는 경우 등은 제외 된다. 또한 국립ㆍ공립(도ㆍ시ㆍ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단체, 협회,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 지원을 받고 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심의는 공연단체의 역량(30%), 공연작품의 예술성(50%),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파급효과(20%)를 기준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는데, 총 100건 이 

신청되어 55건이 선정되었다. 

금회 대관료 지원사업의 선정비율은 55%로 그 동안의 평균선정비율(지난  1, 

2월의 평균 49.3%)보다 다소 높아졌다. 이는 단체들이 필수제출 자료나 신청서

를 성실히 제출하여 제외단체가 다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신청 단체 중 지원신청서나 필수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작

성이 미흡한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에 예술적 수준이 부족하거나, 

단체의 공연을 개인으로 신청한 곳과 공연장과의 공동기획 및 장기공연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관료 지원사업이 민간예술단체의 창작활동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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